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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아오는 신축년 새해에도

코로나 조심하시고 복 많이 쟁취하세요! 

조합원의 엄명!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8대 집행부는 20년 임협을 앞두고 난데없이 년·월차제도를 개선해 기본급을 강화하겠다고 

밝혀 현장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기본급 강화를 위한 8대 집행부의 년·월차제도 개선에 대해 현장 조합원들은 “내 월차 손대지 

말라”라는 소리가 절대다수였고 이에 이상수 지부장은 결국 “20년에는 논의하지 않고 21년에 

다시 거론”하겠다고 선언해 물밑에 잠적해 있다.

민주노조 재건 금속민투위는 15대 대표 및 대의원으로 당선된 동지들과 함께 ‘사측의 현장

침탈 분쇄! 년·월차제도 사수! 단체교섭 승리!’ 를 위해 최선봉에서 투쟁해 반드시 조합원의 

엄명을 완수하여 조합원 동지들께 주신 믿음과 지지에 기필코 보답토록 할 것이다.

노사 합작의 품질 책임론, 코로나19 핑계, 임금동결, 사측의 현장침탈 등 조합원들의 우려 

속에 굴욕의 경자년이 저물어 가고 있다.

노동조합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와 역할은 조합원 편에 서서 조합원을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 시켜 나가는 것이다. 8대 집행부는 1년차 집행을 마무리하는 시점인 만큼 올 한해 

조합원 편보다는 사측 편에 가까운 행보로 노동조합 불신을 자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고 집행 2년차를 준비하길 바란다.

저물어가는 경자년 마무리 잘 하시고  

신축년 새해 뜻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 민주노조 재건 금속민투위 조직원일동 -


